
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4월 22일

까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 가

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실천프로젝

트 지원사업인 제주와의 약속 파

트너스 2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24

일 밝혔다.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

스는 지역 구성원이 직접 보전 공

존 존중의 약속을 실천 확산하는

협력 네트워크로, 제주가 지닌 자

연과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, 도민

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하는 여행문

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.

공모 대상은 제주를 기반으로 한

관광사업체와 마을 기업이면 참여

가능하다. 공모 주제는 ▷보전의 약

속(자연 및 환경 보전, 친환경 실천,

제로웨이스트 여행 확산) ▷공존의

약속(지역 상생, 로컬브랜드 연계,

사회적 가치 창출) ▷존중의 약속

(제주 해녀, 돌담, 제주어 등 문화

콘텐츠 확산) 등으로 구성됐다.

도와 공사는 총 20팀을 선발하

고, 팀별 최대 800만원의 프로그램

운영비와 향후 평가를 통해 최대

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

계획이다.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

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

할 수 있다. 문미숙기자

제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정

기 항공편이 10년 만에 다시 운항

된다.

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신청한

인천∼제주 국내선 노선 운항을 허

가했다고 24일 밝혔다. 이 노선은

2016년 운항이 중단된 노선이다.

제주항공은 이 노선에 5월 12일

부터 주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다.

5월에는 화 토요일, 6월부터는 월

금요일에 운항한다. 투입 기종은 B

737-800 또는 B737-8 여객기다.

앞으로 제주항공은 인천-제주

노선 운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

1터미널에 위치한 국내선 체크인

시설,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 국내

선 운용 인프라를 최종 확인하고,

사업계획(운항스케줄) 인가 등을

거쳐 운항을 개시한다.

국토부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

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을

잇는 노선의 다양화를 추진해왔고,

지난 2월 25일 열린 국가관광전략

회의 에서 인천-제주 노선 재개

설과 인천-김해 내항기 확대 계획

등을 발표한 바 있다.

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

이번 인천~제주 노선 개설로 제주

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

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며 인천공

항과 지방공항 사이의 국내선 항공

네트워크 확장 등 지방공항 활성화

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

밝혔다. 문미숙기자

24일 코스피는 전날의 급락분 일부

를 만회하며 상승 마감했다.

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.17

포인트(2.74%) 오른 5553.92로 거

래를 마감했다.

지수는 전장 대비 232.45포인트

(4.30%) 오른 5638.20으로 출발했

으나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더니 오

전 한 때 하락 전환하면서 5400선

아래로 주저앉기도 했다. 그러나

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5500

선을 사수하면서 장을 마쳤다.

개인과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

서 각각 7230억원, 9670억원 순매

수했다. 반면 외국인은 1조9860억

원 순매도하며 4거래일째 순매도를

기록했다.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

200 선물 시장에서는 6960억원 매

수 우위였다.

코스피는 이란 전쟁 조기 종식에

대한 낙관론을 되살리는 도널드 트

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영향에

상승 출발했다.

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(이

란과)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

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

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

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

다 며 이란과의 대화가 이번 주

내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.

이후 쿠웨이트 정부가 이란의 공

격으로 송전선이 손상돼 많은 지역

에서 부분적인 정전이 발생하고 있

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전쟁에 대한

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수

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

기도 했다. 그러나 이르면 이번 주

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개전

후 전쟁 종식을 위한 첫 대면 협상

을 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

오면서 지수는 우상향했다.

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

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

도 전 거래일보다 22.1원 내린

1495.2원을 나타냈다.

유가증권시장에서 대표 반도체

주인 삼성전자(1.83%)와 SK하이

닉스(5.68%)가 상승했고, 이에 원

익IPS(15.92%)와 주성엔지니어링

(8.25%) 등 코스닥 시장 내 장비주

의 주가도 올랐다.

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4.55포

인트(2.24%) 오른 1121.44에 장을

마쳤다. 연합뉴스

기대를 모았던 서귀포시 강정항의

준모항 운영이 지난해 12월 중단된

데다 올들어 국제크루즈로 제주를

찾는 방문객도 20% 이상 감소한 것

으로 나타났다. 준모항 상품을 판

매했던 여행사는 대체 상품을 선보

이며 모객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

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태다.

지난해 5월 제주에서 첫선을 보

인 강정항 준모항 상품은 일부 승

객이 강정항에서 승선해 일본~중

국을 거쳐 다시 강정항으로 돌아와

하선하는 상품이다. 기항 중심의

크루즈 관광에서 벗어나 승객들이

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후 국내를

충분히 여행하며 지역경제에 활력

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자는 정부

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의

후속 조치였다.

중국 국영선사가 운영하는 13만

5000t급의 아도라 매직시티호는 중

국 상하이를 출발해 준모항인 강정

항에서 회당 50명의 승객을 태워

일본~상하이를 거쳐 다시 강정항

으로 돌아오는 준모항 상품을 선보

였는데, 지난해 1033명이 이용했다.

또 코스타 세레나호(982명)와

MSC(146명)를 포함한 3개 선사의

준모항 상품을 이용한 승객은 총

2161명이다. 제주도민이 710명, 외

국인 221명을 포함한 도외인이

1451명이다.

하지만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의

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에 중국이

즉각 반발하며 양국 간 관계가 냉

각된 후 12월부터 준모항 상품 운

영은 중단됐다. 대신 여행사에선

준모항이 재개될 때까지 대체상품

으로 강정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

에서 하선해 1박 일정의 체류관광

후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플라이

앤 크루즈(Fly & Cruise) 상품을

선보여 모객 중이다. 하지만 일본

이 경유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시장

의 반응은 미적지근한 상황이다.

준모항 크루즈 상품을 판매해 온

여행사 에이티투어 관계자는 지난

해는 제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준모

항 상품을 홍보하는 기간으로, 올해

부터 수요 확대를 기대했는데 중 일

관계가 악화하는 바람에 상품 운영

에 차질이 생겼다 며 양국 관계가

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 했다.

준모항 상품 중단과 동시에 크루

즈가 일본을 경유하지 않으면서 제

주 방문 크루즈관광객도 급감했다.

올해 2월까지 제주에는 크루즈가

26회 기항하며 5만4625명의 외국인

관광객이 방문했다. 지난해 같은

기간 40회에 걸쳐 7만3398명이 방

문한 데 견주면 25.6% 줄어든 수치

다. 앞서 2025년 제주에는 321회의

크루즈가 입항하며 75만6031명이

방문했다. 방문객이 전년보다 17.5

%(11만1884명) 증가하고, 2023년

(10만109명)에 견줘서는 7배 늘어

난 규모다. 코로나19 팬데믹으로

한때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산업이

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

서 제주도는 올해 초 연말까지 지

난해보다 5만명 정도 많은 80만명

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

것으로 전망했다.

하지만 얼어붙은 중 일 관계가

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 크루즈 관

광객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.

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의 80% 이

상이 중국 출발이어서다.

강승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

중국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이 일본

을 경유하지 않으면서 이용객이 줄

어들고 있지만 중 일 관계가 개선

되면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

다 며 연말까지 제주로 크루즈 관

광객 80만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

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24일
코스피지수 5553.92

+148.17
▲ 코스닥지수 1121.44

+24.55
▲ 유가(WTI, 달러) 88.13

-10.10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518.00 1465.80 1EUR 1763.82 1695.00

100 957.04 924.12 1CNY 227.34 205.70

2026년 3월 25일 수요일6 경 제

강정항 준모항 중단에 크루즈 손님도 급감

지난해 6월 13일 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한 코스타 세레나호. 제주도 제공


